
‘호텔 같은’ 일본의 학교 화장실，그 이유는?

 

[인터넷팀 3급 정보] ○…호텔이나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깔끔하고 산뜻한 일본의 학교 화장실을 

찍은 사진이 한국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장애 학생들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좌변기와 자연광을 잘 살린 분위기, 산뜻한 색상의 벽지와 

원형을 강조한 디자인 등은 한국 학생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일본 학교의 화장실은 한국 학교의 교실보다 깨끗한 수준이다. 원형으로 배치된 소변기와 화장실 한 

켠에 장식된 꽃을 비추는 조명, 각 층마다 다른 색상을 뽐낸다는 화장실의 사진까지 오르자 한국 

네티즌들은 “솔직히 부럽다”는 반응. 

일본의 학교 화장실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호텔급 화장실이군요”, “우리 화장실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일본처럼 멋진 화장실이 들어설거라 믿습니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화장실에까지 저런 정성을 들이다니 대단하다.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은 정성은 배워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 학생들의 감탄이 잇따르자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의 화장실이 이렇게 ‘대단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깔끔한 외형뿐만 아니라 자동 개폐, 자동 세정, 자동 조명, 자동 방향 

등의 장치가 들어서는 추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아이들이 부끄럽다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일본 네티즌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바꿔 거리낌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내 생각에는 조금은 

사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들도 “지방의 돈이 없는 마을은 아직 화장실이 낡아있다”거나 “2년전 졸업한 

중학교에서는 변기와 세면대가 넘치거나 심지어 문도 없어 밖에서 훤히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적어 

일본의 학교 화장실이 모두 깔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